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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박물관 세계적 거장 차이밍량 감독 
단독 전시 국내 최초 개최

베니스,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세계적 거장 차이밍량 감독 단독 전시 19일(금) 개막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50주년 기념 첫 해외 아티스트 전시 개최

2024년 신작 국내 첫 공개 및 차이밍량 감독 내한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19일(금)부터 한국영화박물관(상암동 

소재)에서 신규 기획전시 <너의 얼굴>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베니스,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감독이자 세계적 거장인 차이밍량 감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독 전시이다. 2012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작업한 

영상 작품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닝 공공 주택>, <원 앤드 제로> 등은 국내 최초 

▲ 기획전시 <너의 얼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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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다. 이번 전시를 맞아 차이밍량 감독이 내한하여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는 아티

스트 토크 프로그램와 특별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 베니스,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연출한 모든 장편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에 초청된 

거장, 차이밍량 감독

1957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차이밍량 감독은 1977년 대만으로 이주해 중국문화대

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극 및 TV 프로그램을 연출하였으며, 1992년 데뷔작 

<청소년 나타>로 제4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두 번째 장편영화 <애정만

세>(1994)로 제5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대만 뉴웨이브를 대표

하는 감독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 이후 <하류>(1997)로 제4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떠돌이 개>(2013)로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데이

즈>(2020)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테디상 특별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으며, 연출한 

모든 장편영화가 세계 3대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세계적 거장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 VR, 그림, 설치 작업, 전시 등 다양한 방면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3년 상업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그는 자신만의 예술적 실천 방식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있다. 2009

년 연출한 <Face>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후원하고 아카이빙한 최초의 영화이며, 

국립대만미술관, 베니스 비엔날레, 파리 퐁피두 센터 등에서의 전시를 통해 세계적 호

평을 받으며 장르를 넘나드는 선구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작가’ 차이밍량을 조명하는 국내 최초 단독 전시 개최

이번 <너의 얼굴>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차이밍량의 단독 전시이다. 2015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에서 그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영화 상

영으로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차이밍량-행자 연작> 섹션을 비롯해 새로운 영화가 

발표될 때마다 부산, 전주, 부천 등 국내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하지만 영

상 작업을 기반으로 한 그의 단독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 차이밍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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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작업의 폭이 넓어지고 제작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극장과 갤러리의 경계가 무너

진 지 오래다. 차이밍량 역시 매체와 장르의 관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물론 프랑스, 스위스,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는 작가로서 차

이밍량의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한국영화박물관은 국제영화제 수상 감독이라는 영광에 짓눌려 ‘영화감독’이라는 틀 안

에서만 차이밍량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로 그동안 김기영, 유현목, 신성

일 등 국내 영화인만을 조명해 왔으나,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외 아티스트는 물론 영

화와 영상 작업의 경계와 접점에 있는 작품을 조명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국립 영화박

물관으로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 사람과 세상을 영상으로 관찰한 움직이는 초상화

기획전시 <너의 얼굴>의 영문 전시명은 <Moving Portraits>, 즉 움직이는 초상화이다. 

2012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작업한 총 7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의 대상이 

되는 피사체는 길거리를 걷다 마주친 12명의 낯선 사람들(<너의 얼굴>(2018))이기도 

하고 국적은 달라도 오랜 시간 영화인으로서 서로 존경해 온 동료의 얼굴(<가을

날>(2015))이기도 하다. 작가의 대상은 인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초로의 노인처

럼 오랜 시간을 품고 있는 듯한 나무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나무>(2021)), 재건축을 

앞두고 곧 철거를 앞둔 공공 주택 건물의 일상을(<시닝 공공 주택>(2024)) 묵묵히 따

라가기도 한다.

움직이는 영상으로 담아낸 그의 초상화는 완벽하게 세팅된 조명 아래 촬영된 극적인 

클로즈업 숏일 때도 있고, 멀리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듯한 와이드 숏일 때도 있다. 평

면적 초상화가 아닌 그의 움직이는 초상화는 피사체의 이미지는 물론 이미지의 간극

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새롭게 파생되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포착해 대상의 내밀한 정

▲ <너의 얼굴>(2018) ▲ 시닝 공공 주택(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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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전달한다.

특히, 차이밍량의 첫 드라마와 <구멍>(1998)의 촬영지이기도 한 시닝의 공공 복합몰의 

일상을 기록한 <시닝 공공 주택>과 <원 앤드 제로>(2016)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에서 최초로 소개된다.

□ 차이밍량 감독 내한, 아티스트 토크부터 특별 상영까지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전시 개막을 위해 차이밍량 감독이 내한한다. 19일(금) 오후 2시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에는 영화평론가 정성일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을 작가가 직접 소개하는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 영화 상영회도 마련했다. 19일(금)부터 

25일(목)까지 베를린국제영화제 테디상 특별심사위원상을 수상작 <데이즈>를 비롯하

여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작 <떠돌이 개>(2013), ‘사이트 앤 사

운드’, ‘필름 코멘트’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 매거진의 베스트 영화로 선정된 

<안녕, 용문객잔>(2003), 세 편을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특별 상영한다. 

20일(토) 오후 1시 <데이즈> 상영 이후에는 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부

대행사도 진행된다.

본 전시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 19일(금) 오후 2시부터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이용 방

법은 홈페이지(www.koreafil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관람료 무료다.

(문의: 02-3153-2072)

▲ <데이즈>(2020)


